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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1세기에 들어서서 온라인 추모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젊은 세대가 사회

에 참여하는 하나의 새로운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SNS 사용자들을 대상

으로 계획된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이용하여 온라인 추모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개인의 정치성향이 계획된 행위이론 변

인들의 역할을 조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정치성향은 태도 

및 주관적 규범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온라인 추모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태도

와 주관적 규범이 정치성향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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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the Intention of College Students’ SNS Online 

Mourning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Focusing on the 

Moderating Role of Political Propensity

Lee, Jae-Shin, Choi, Seung Hoon

<Abstract>

In the 21st century online mourning has spread worldwide and is viewed as a new way for 

the younger generations to participate in society. In this research, we examine preceding 

variables of intention to mourn online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doing so, we 

also examine the moderating role of individuals’ political propensity. Results from a survey 

administered to college SNS users show that political propensity interacted with attitude and 

subjective norms in influencing intention. Results also show that the way political propensity 

interacts with attitude is opposite from the way it interfaces with subjective norms. 

[Keywords] online digital mourning, theory of planned behavior, political propensity, moderator,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계획된 행위이론을 이용한 SNS 온라인 추모의도에 대한 연구 23

I. 서론 

지난 2016년 11월 29일 브라질 프로축구

팀 샤페코엔시 선수 등 81명을 태운 비행기가 

추락해 대부분의 승객이 사망하자 전 세계에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다. 특히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용자들은 프로필에 추모

의 상징인 근조 리본을 게시하거나 이들에 대

한 삽화, 게시글, 댓글, 동영상 등을 남김으로

써 온라인상에서 애도했다. 이처럼 SNS를 통

해 개인 혹은 다수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식을 

온라인/디지털추모(online/digital mourning)라

고 한다(Giaxoglou 2015). 

국내의 경우 지난 2014년에 세월호가 침

몰했을 당시 많은 네티즌들이 온라인 추모에 

참여했다. 이후 국내에서 온라인 추모가 확대

되어 가면서 그 대상은 국외의 테러 희생자나 

유명 연예인 등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온라

인 추모가 주로 SNS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SNS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게시글이나 

댓글, 동영상의 형태로 온라인에서 망자에 대

한 애도가 진행되었다(이완수⋅유재웅 2013). 

세월호 사고의 온라인 추모 현상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윤홍석 등(2014)은 

SNS 사용자들의 온라인 추모가 망자에 대한 

감정 표현의 역할에 더해 사회 참여적 성격도 

띠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회의 일원으로

서 세월호 사고를 잊지 않고 향후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도 들어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집합행동에 대

한 기존연구들에서는 온라인 사회참여를 과거

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비관습적 

사회참여의 한 방식으로 취급해왔다(Ester 

and Vinken, 2003).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인

터넷을 활발히 사용하는 젊은 세대는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사회에 참여한

다. 온라인 사회참여의 특징은 개인의 특성과 

함께 사회 연결망으로부터 전해지는 사회적 영

향 등이 상호작용하여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것이다(김경미 2005).

온라인 추모 특히 SNS를 통한 추모는 상

대적으로 최근의 현상이기에 아직까지 이에 대

한 연구는 초기 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령 온라인 추모글에 대한 내용분석(이완수⋅

유재웅 2013), 참여자 인터뷰(윤홍석 외, 

2014), 사례연구(Lyndsay 2013) 등 소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특히 아직까지 온라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적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 최근 온라인 추모가 국내외적으

로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젊은 세대가 사

회에 참여하는 하나의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온라

인 추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계층인 

대학생 SNS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

행했다. 연구에서는 온라인 추모를 개인의 이

성적 판단에 의한 계획된 행위로 상정하고 계

획된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을 이용하여 온라인 추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론적 논

의를 통해 개인의 정치성향이 계획된 행위이론 

변인들의 역할을 조절(moderation) 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Ⅱ. 이론적 고찰

1. 계획된 행위이론

과거부터 사회심리학에서 활발하게 탐구되

어온 분야의 하나는 개인의 신념과 태도가 행

동의도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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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 중 태도와 행동의 관계는 많은 연

구자들이 핵심적으로 탐구해온 분야에 해당한

다. 피시바인과 아젠은 기존의 기대-가치 이론

(expectancy-value theory)과 다속성 태도 모

형(multi attribute attitude model) 등의 태도

-행동 관련 모형들을 발전시켜 합리적 행위모

형(theory of reasoned action)을 제시했다

(Fishbein and Ajzen 1975). 

합리적 행위모형의 핵심은 행동의 선행단

계에 행동의도가 있으며 이는 행동 수행에 대

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

이다. 이때 태도는 해당 행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의미하며 주관적 

규범은 행동 수행과 관련한 주변 사람들의 기

대와 반응에 부응하려는 정도를 의미한다. 태

도는 개인이 해당 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긍정

적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것이며 이는 개인 

스스로 판단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주관적 규범은 일종의 사회적 영향으로 작용하

며 개인의 행동이 반드시 스스로의 판단에 의

한 것은 아니며 주변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

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합리적 행위

이론은 개인의 행동이 개인의 의지와 주변 상

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할 때 

자신과 주변의 판단이 긍정적일지라도 해당 행

동을 수행할 기회, 능력, 혹은 자원이 부족한 

경우 이를 실제로 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

게 된다. 아젠(Ajzen 1991)의 계획된 행위이

론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지각된 행동통제

(perceived behavioral control)를 행위의도의 

선행변인으로 포함하여 합리적 행위이론을 발

전시킨 이론이다. 지각된 행위통제는 개인이 

해당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쉽거나 어

려운가에 대한 스스로의 지각에 해당한다. 이

는 반두라(Bandura 1977)의 사회인지이론

(social cognitive theory)의 핵심 개념인 자아 

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이다. 다만 효능감이 자

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해당한다면 지각된 

행위통제는 행동을 스스로 관할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지각된 행위통제는 

개인이 특정 행동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

원이나 기회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통

제 신념(control belief)에 의해 결정된다. 계

획된 행위이론은 이렇게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가 행위의도에 영향을 주며 이

는 다시 행위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계획된 행위이론은 그동안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사회인지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으로 

자리 잡아왔으며 이에 따라 심리, 사회, 의학,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체육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또한 음주, 흡

연, 건강 행동, 쇼핑, 소비행동, 영화 감상 등 

다양한 행동에 적용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이

론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왔다(Rivis Sheeran 

and Armitage, 2009). 

2. 온라인 추모의도의 선행요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추모의도의 영향요

인을 계획된 행위이론을 이용해 탐구하고자 한

다. 이에 따라 연구에서는 온라인 추모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위통제가 

온라인 추모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했

다.

먼저, 태도는 기존 연구에서 행위의도에 가

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목되어왔으며 

많은 연구들을 통해 그 역할이 입증되어 왔다. 

지난 2011년까지 출간된 국내논문 188편을 

메타 분석한 손영곤과 이병관(2012)에 의하면 

태도는 행동의도와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 행동의도 변량의 20.7%를 설명해주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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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논문들에 대한 메타분석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태도와 행위의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인들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행위의도 변량의 

24%를 설명해주었다(Armitage and Conner 

2001). 

주관적 규범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

인이 행동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주변의 사회

적 영향 혹은 기대에 부응하려는 정도에 해당

한다. 따라서 준거 집단의 신념에 대한 개인의 

순응 동기가 높을수록 주관적 규범의 영향은 

커지게 된다(Fishbein and Ajzen 1975). 개인

의 순응 동기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중 특히 개인의 문화적 성향(cultural 

proclivity)과의 관련성이 활발히 연구되어 왔

다. 

가령 서구문화권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

닌 사람들에 비해 동양문화권의 집단주의적 성

향을 지닌 사람들의 집단에 대한 순응 동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2002). 실제로 관련 논문들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를 보면 개인주의 문화권의 경우(r=.340) 

보다 집단주의 문화권인 국내의 경우(r=.393)

에 주관적 규범과 행위의도의 상관관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손영곤ㆍ이병관 2012). 

이제까지 계획된 행위이론이 다양한 행동

에 대해 적용되어 왔지만 주로 개인적인 행동

(예: 흡연, 구매, 음주 등)에 대한 것이었다

(Rivis et al. 2009). 온라인 추모는 공개적으

로 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것으로서 일종

의 사회참여 행동이자 집합적 행동에 해당한다

(윤홍석 외 2014). 특히 SNS를 통해 이루어지

는 온라인 추모는 온라인 사회 연결망 내의 타

인들에 의해 관찰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SNS 온라인 추모 행위는 많은 경우 

자신의 프로필 사진에 노란 리본 등을 포함하

는 것으로서 이루어진다. 개인의 프로필은 타

인에게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즐겨 활용되곤 한다(Siibak 2010). 온라인 추

모의 이러한 공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에 온라

인 추모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행위의도에 상

대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

다. 

지각된 행위통제는 합리적 행위이론과 계

획된 행위이론을 구별해주는 핵심적인 요소이

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지각된 행위통제는 행

위의도 변량의 18.5%를 설명해주는데 이는 주

관적 규범의 설명력(11.6%)에 비해 높은 수치

이다(Armitage and Conner 2001). 특정 행동

이 개인의 완전한 통제 하에 있지 않은 경우 

지각된 행위통제는 행위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 가령 식사를 하거나 일용품을 구매

하는 등의 간단한 행동에서 지각된 행위통제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행

동들은 누구나 쉽게 행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금연, 은행으로부터 

대출 등 자신의 완전한 통제 하에 있지 않은 

행동들의 경우 지각된 행위통제는 중요한 역할

을 하게 된다(Ajzen 1991).

온라인 추모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SNS 프

로필에 추모 사진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지만 게시글, 댓글, 삽화, 동영상을 올리는 

방법도 이용된다(이완수⋅유재웅 2013). 따라

서 온라인 추모행위를 전적으로 개인의 통제 

하에 있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개

인이 온라인 추모를 하고자 해도 이와 관련된 

지식, 기술, 시간, 기회 등의 능력이나 자원이 

부족한 경우 사람들은 추모행위에 장애를 느끼

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추모의 경우에도 지각된 행

2) 메타분석에서는 많은 연구들에서 측정된 다양한 

효과 값들을 하나의 표준적인 값으로 변환하여 

그 크기를 비교하곤 한다. 이때 가장 흔하게 사

용되는 값이 상관관계(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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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통제가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서는 계획된 행위이론이 예측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가설들을 제시했다.

가설1: 온라인 추모에 대한 태도는 추모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2: 온라인 추모에 대한 주관적 규범

은 추모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3: 온라인 추모에 대한 지각된 행위

통제는 추모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이다.

이제까지 계획된 행위이론에 근거하여 온

라인 추모의도의 선행요인을 살펴보았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는 특정 행동의 경우 계획된 행

위이론의 변인들이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외부 요인들에 의해 변화할 수 있음을 지

적했다(Blanchard et al. 2003). 즉 상황에 따

라 이들 변인의 관계를 조절(moderation)하는 

변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계획된 행위이론의 조절 변인에 대한 탐구가 

활발히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인종(ethnicity)

의 조절적 역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제까지의 결과에 의하면 

인종에 따른 문화적 성향(예: 개인주의, 집단주

의)이 주관적 규범 같은 변인의 영향을 조절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lanchard et al. 2003, 

2007). 

이러한 결과들은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

에 따라 계획된 행위이론 변인들 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종이나 문화적 

성향 등은 개인의 자아성향이나 신념, 그리고 

가치관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Kim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이 계획된 행위이론 변인들의 

관계를 조절하는가를 살펴보는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

의 ‘정치성향(political propensity)’을 온라인 

추모에 대한 계획된 행위이론의 조절 변인으로 

상정했다. 정치성향은 사회와 정치에 대한 개

인의 가치관과 태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인

에 해당한다(Jost, 2006). 국내의 경우 온라인 

추모의 기원은 촛불집회 같은 정치적 사안이나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애도로부터 시작되었다

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완수ㆍ유재웅 

2913). 이는 적어도 국내의 경우 온라인 추모

가 단순히 망자에 대한 애도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태도와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

라인 추모를 일종의 온라인을 통한 사회ㆍ정치

적 참여행위의 하나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는 

온라인 추모행위가 개인의 정치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을 나타내는 정치성향에 따라 각 변인들

이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고 보는 것이다. 다음에는 이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어 있다. 

3. 정치성향

정치성향은 사회정의나 사회질서를 이룩하

는 방법에 대한 개인의 태도로 정의될 수 있다

(Jost 2006). 정치성향은 정치적 과정, 정파, 

정치인, 정치적 사건 등을 향한 의식과도 관련

되며 흔히 개인이 지니고 있는 보수 혹은 진보

의 성향을 의미한다(황유선 2013). 이때 진보

와 보수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나 ‘불평등에 

대한 수용’의 정도로 구분되기도 한다.

정치성향은 개인 삶의 목표, 가치, 동기 등

에도 영향을 주어 단순히 정치적인 영역뿐 아

니라 일상생활의 행동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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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곤 한다(Kidwell, Farmer and Hardesty 

2013). 가령 진보성향의 사람들은 ‘이득’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향상 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

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특징을 보인다

(Janoff-Bulman 2009). 하지만 보수성향의 사

람들은 ‘손실’ 같은 부정적인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치성향에 따라 삶의 목표와 중요하게 여

기는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치성향은 흔히 

개인의 사회적 활동이나 집단과의 상호작용 양

식,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도 영향

을 주게 된다. 가령 진보성향의 사람들은 사회

의 번영을 위한 집단 협력이나 책임을 중시 여

긴다. 이들은 집단의 경계(boundary)에 민감하

지 않으며 특정 집단 보다는 사회전반을 위한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문제해결을 중시 여긴다

(Janoff-Bulman and Carnes 2013). 이와 달

리 보수성향의 사람들은 집단의 경계에 민감하

며 위협이나 손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체제

를 유지하기 위해 집단 내 응집력과 충성도를 

중요하게 여기곤 한다. 이에 따라 사회에 공적

인 문제가 발생할 때 진보성향의 사람들이 사

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반면 보수적인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개인 탓으로 돌리곤 

한다(장경은⋅백영민 2016).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정치성향이 개인의 

정치 관련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탐

구해왔다. 국내의 경우 진보성향의 사람들은 

정치와 관련된 다양한 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춘식ㆍ강형구 

2009). 이들은 보수성향의 사람들에 비해 지

지하는 정치 후보를 잘 변경하지 않는 특징도 

보였다. 김(Kim, 2007)은 진보성향의 사람들

은 대인 신뢰도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정도가 

높으며 이에 따라 사회정치 참여가 활발한 것

으로 보고했다. 정치성향은 정치와 관련된 미

디어 이용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언론사 게시판의 댓글 이용을 살펴본 이준

기와 한미애(2012)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성

향과 유사한 언론사의 게시판을 주로 이용하며 

댓글을 자신의 정치성향과 유사한 방식으로 해

석하는 것을 발견했다. 

다만 진보와 보수라는 구분 자체가 정치 

관련 행위를 직접적으로 예측해 주는 것은 아

니다. 가령 톨버트와 맥닐(Tolbert and 

McNeal 2003)은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진보

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구분 자체는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함을 발견했다. 그보

다는 진보나 보수의 정도 즉 정치성향의 강도

가 정치참여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4. 정치성향의 조절 효과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치성향이 정치관련 

행위나 미디어 이용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한 효과가 항상 예측 가능하게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진보성이나 보수

성이 동일한 정도로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주

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otirovic and 

McLeod 2001). 대개 진보성이 보수성에 비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정치성향은 정치와 관련된 정보추구나 미

디어 이용에도 영향을 주는데 진보성향자들은 

특히 미디어 이용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Nisbet and Scheufele 2004). 이들은 때

로는 정치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미디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

이며(김춘식 2012) 트위터를 이용한 정치대화

에도 적극적이다(황유선 2013). 진보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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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SNS를 이용한 의견표명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진보적 성향의 정당이나 정치 후보자들

이 SNS틀 통한 캠페인이나 정치전략에 유리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이소영 

2012). 

이처럼 진보나 보수라는 정치성향과 그 강

도가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

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앞서 논의한 계획된 행

위이론의 변인들이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정치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위통

제가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의 정치성

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인의 정치성향은 

사회 속 타인과 집단과의 상호작용, 집단의 경

계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심리적 

거리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Janoff-Bulman 

and Carnes 2013). 문화와 관련된 자아성향

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집단의 경계에 민감

하지 않은 독립적 자아(independent self) 성

향의 사람들은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보

다는 개인의 목표와 신념을 중시한다(Markus 

and Kitayama 1991). 이와 달리 집단을 중시

하고 이의 경계에 민감한 상호의존적 자아

(interdependent self) 성향의 사람들은 내집

단과 외집단의 구분을 중시하고 집단의 규율에 

따라 행동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들

은 기부나 도움 같은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서

도 집단 경계 내의 대상에 대해서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곤 한다(이진용ㆍ이유나ㆍ정윤재 

2015).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에 온라인 추모에 

대한 태도가 행동의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개인의 정치성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온라인 추모는 공론장에서 배

제되는 일반 시민조차 망자에 대한 비통함과 

상실감을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친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Brennen 

2008). 대상과의 강한 심리적 연대나 유대가 

반드시 전제될 필요는 없으며 형식의 제약 없

이 진솔한 의견을 통해 망자에 대해 추념하는 

공적인 행위인 것이다(DeVries and 

Rutherford 2004). 따라서 사회의 번영을 위

한 집단 협력이나 책임을 중시 여기며 집단의 

경계에 민감하지 않은 진보성향의 사람들은 보

수성향의 사람들보다 온라인 추모에 대한 태도

가 행위의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개인의 집합행동 참여를 설명하는 임계모

델(threshold model)에 따르면 사람들이 집합

행동에 참여하는 정도는 다른 사람들의 참여정

도를 의미하는 임계값에 따라 달라진다(Chwe 

1999). 즉 낮은 임계값을 지닌 사람들은 그렇

지 않은 높은 임계값을 지닌 사람들에 비해 집

합행동에 쉽게 참여한다. 연구에 의하면 집단

에 대한 강한 연결망은 임계값을 낮추고 집합

행동 참여를 쉽게 만든다(Granovetter 1978). 

강한 연결망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 

효과적인 통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영향을 의미하는 

주관적 규범이 온라인 추모의도에 미치는 영향

은 보수적인 사람들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기존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보수성향의 사람들에 비해 정

치 효능감이 높으며 인터넷 같은 미디어도 보

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안형기ㆍ신범순 

2006). 이들은 미디어를 통해자신의 의사표현

도 활발히 개진한다(황유선 2013). 이러한 점

을 고려할 때에 진보성향 사람들의 경우 상대

적으로 온라인 추모에 대한 행위통제가 보다 

쉽게 행위의도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이들은 온라인 미디어의 이용에 별다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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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지각된 행위

통제가 더욱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논의는 정치성향이 태도, 주관

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위통제가 행위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

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치성향과 인터넷 이용

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충분히 축적되

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때로는 상반되는 결과

가 보고되기도 했다. 가령 일반적으로 진보적

일수록 인터넷 이용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고되

지만 보수성향의 사람들이 댓글을 이용한 정치

참여에 더욱 적극적이거나(김학량 2016) 정치

성향이 댓글 읽기ㆍ쓰기와 무관하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황유선 2013). 또한 아직까지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성별(한수영 등 2013)이나 

인종(Blanchard et al. 2007) 등의 인구통계학

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계획된 행위이론의 조절

변인들에 대한 탐구가 제한적으로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

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통해 정치성향이 계획된 

행위이론의 변인들에 대해 조절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림 1>에는 연

구모형이 제시되어있다. 

연구문제1: 정치성향은 계획된 행동이론 

변인들이 온라인 추모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인가?

III.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편

의표본인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년 9월에 설문을 실

시했다. 온라인 추모는 주로 SNS를 통해 이루

어진다는 기존 연구(윤홍석 외 2014)의 결과

를 고려하여 SNS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를 진행했다. 설문의 첫 장에는 온라인 추모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의 SNS를 이용한 온라인 추모를 

가정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했다.

2. 변인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은 모두 7점 리커

트 형식(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으로 측정되었다. 먼저, 온라인 추모를 하는 

것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의 평가를 의미하는 

태도는 기존 연구(Ajzen, 1991)를 참조하여 4 

문항으로 측정했다(나는 온라인에서 추모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현명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3), α=.85). 

주변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기대와 반응에 

부응하려는 정도를 의미하는 주관적 규범은 기

존 연구(Ajzen 1991)를 참조하여 3 문항으로 

측정했다(나에게 중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가 온라인 추모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 권유

할 것이다, 좋다고 할 것이다, α=.83).

특정 행위를 자신의 의지 하에 실행할 수 

3) * 표시는 역코딩 문항을 의미함.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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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지각된 행위

통제는 기존 연구(Ajzen 1991)를 참조하여 3 

문항으로 측정했다(온라인 추모를 하는 것은 

나에게 쉬운 일이다, 원한다면 나는 온라인 추

모를 할 수 있다, 나는 온라인 추모를 하는 것

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α=.71).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진보와 보

수라는 이분법적 구분 자체 보다는 진보나 보

수의 정도 즉 정치성향의 강도가 정치참여 정

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정치성향의 측정을 위

해 개인 스스로 정치와 관련된 가치관을 평가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보수와 진보의 정도를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상호(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알트메이어(Altemeyer, 

1998)의 정치성향 척도 네 문항을 이용했다

(나는... 전통적 가치와 전통적 방식이 여전히 

삶에 최선의 방법을 제시한다고 생각한다, 국

가의 안위가 개인의 안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기존현실에 의혹을 제기하기 보다는 정

부의 권위 있는 판단을 신뢰해야한다고 생각한

다, 사람들이 부적절한 내용을 접하는 것을 막

기 위해서라면 국가가 보도내용을 미리 검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α=.71).

종속변수인 행위 의도는 특정한 상황이 발

생했을 때에 온라인 추모에 참여할 의도로 정

의되었으며 다음의 3 문항으로 측정했다(나는 

SNS를 통한 온라인 추모를 할 것이다/ 하지 

않을 것 같다*/ 할 가능성이 있다, α=.90).

IV.  분석 결과

1. 기술 통계

연구 참여자는 총 308명이었으며 이중 남

성은 125명(40.6%), 여성은 183명(59.4%)이

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21.8세(SD=2.8)였

으며 하루 평균 SNS 이용량은 165분

(SD=163)이었다. 

<표 1>에는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가 제

시되어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태도, 

행위통제, 행위의도의 평균은 척도 중간값인 4

보다 높았다. 정치성향의 평균은 3.1(SD=1.1)

로서 응답자들이 평균적으로 진보 성향에 가까

움을 보여준다.

<표 2>에는 변인간 상관관계 값이 나타나 

있다. ‘태도와 정치성향’, ‘행동의도와 정치성

향’의 상관관계를 제외하고 모두 p<.01 수준에

서 유의미한 값을 보였다.

2. 가설과 연구문제 분석

<표 1> 측정 변인 기술통계

태도
주관적 

규범
행위통제

5.0(1.1) 3.9(1.2) 5.3(1.1)

행위의도 정치성향

4.5(1.5) 3.1(1.1)

<표 2> 측정 변인의 상관관계
1 2 3 4

1. 태도 -

2. 주관적 규

범
.51** -

3. 행위통제 .61**
.40*

*
-

4. 행위의도 .71**
.57*

*
.56** -

5. 정치성향 -.01
.25*

*

-.18*

*
.01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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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과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위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에 앞서 평균 이동

(mean centering)을 통해 다중공선성을 최소

화하기 위해 모든 변인들을 표준화했으며 정치

성향과 3개의 독립변인들을 곱하여 3개의 상

호작용 변인을 구성했다. 

일 단계에서는 통제변인인 나이와 성별, 그

리고 독립변인인 계획된 행위이론 변인들을 투

입했다. 그 결과, 성별(여=0, 남=1)과 태도, 주

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는 모두 행위의도

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이들의 변량설명

력은 53%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설1, 2, 

3은 지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참고로, 분석에

서 표준화된 변인들을 사용했기에 <표 3>에는 

비표준화 계수(B) 값이 보고되어 있다. 

연구문제를 위한 이 단계 분석에서는 정치

성향과 3개의 상호작용 변인들을 추가적으로 

투입했다. 그 결과 태도(B=.76, p<.01), 태도

와 정치성향의 상호작용(B=-.63, p<.01), 그리

고 주관적 규범과 정치성향의 상호작용(B=.42, 

p<.01)이 유의미했다. 이 단계에 투입된 변인

들은 추가적으로 종속변인 변량의 8%를 설명

해, 회귀모형은 총 61%의 설명력을 보였다. 

유의미한 상호작용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

아보기 위해 단순기울기분석(simple slope 

analysis)을 실시했다. 참고로 회귀분석은 변

량분석과 달리 상호작용에 대한 별도의 그래프

를 제공하지 않는다. 단순 기울기 분석은 불연

속 변인에 대한 변량분석의 그래프와 유사하게 

연속 변인의 상호작용 특징을 알 수 있게 해주

는 분석이다(Aiken and West, 1991). 이 분

석에서는 표준화하지 않은 변인들을 사용했다.

먼저, <그림 2>에는 태도와 정치성향의 상

호작용이 나타나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

처럼 온라인 추모에 대한 태도가 높지 않을 때

에는 추모의도가 정치성향에 따라 별다른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태도가 긍정적인 경

우 진보성향의 사람들이 보수성향의 사람들보

다 더욱 높은 추모의도를 보였다. 

<그림 2> 태도와 정치 성향의 

상호작용

<표 3>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Y=행위의도

1 단계 2 단계

B t B t

나이 -.01 -.08 -.01 -.67

성별 .15
4.0*

*
.14 3.7

태도 .46
9.2*

*
.76 5.5**

주관적 규범 .28
6.6*

*
.07 .60

행위통제 .16
3.5*

*
.18 1.2

정치성향 - .23 1.0

태도x성향 - -.63
-2.3

*

규범x성향 - .42 2.3*

통제x성향 - -.02 -.06

수정된 R2 .53 .6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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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관적 규범과 정치 

성향의 상호작용

주관적 규범과 정치성향의 상호작용에 대

한 <그림 3>은 앞서의 경우와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즉 전반적으로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

록 추모의도가 높아졌지만 태도의 경우와 반대

로 보수성향의 사람들이 더욱 높은 증가를 보

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성향이 태도와 

주관적 규범의 행위의도에 대한 영향을 조절하

지만 그 양상은 반대인 것임을 보여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온라인 추모라는 행위에 대해 

계획된 행위이론을 검증하고자 했다. 특히 개

인의 정치성향이 계획된 행위이론에 대한 조절 

변인으로서 역할 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1. 기초 분석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온라인 추모에 대한 태도

는 긍정적이었으며 이들은 온라인 추모에 대한 

높은 행동통제 지각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연

구 참여자들이 온라인 추모에 대해 별다른 반

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에 특별한 장애를 느끼지는 않고 있음을 시

사한다. 이들의 평균적인 정치성향이 진보에 

가까운 것은 젊은 세대일수록 진보성향을 보인

다는 기존의 보고들과 부합하는 것이다. 이들

의 온라인 추모에 대한 주관적 규범 인식은 척

도의 중간 값 정도였다(M=3.9, SD=1.2).

흥미로운 점은 정치성향이 태도나 행위의

도와 별다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다. 이는 단순히 정치성향에 따라 온라인 추모

에 대한 태도나 의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선행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임을 시

사하는 것이다. 한편 보수적일수록 온라인 추

모에 대한 주관적 규범을 강하게 느끼지만

(r=.25, p<.01) 이들의 지각된 행위통제는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r=-.18, p<.01). 이는 전

통적 가치와 제도를 중시하는 보수성향의 사람

들일수록 일종의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주

관적 규범을 강하게 인식하지만 실제 이를 수

행하는 것에는 자신감을 보이지 않음을 의미한

다.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보수적 정치성향과 

SNS 이용량의 상관관계가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을 발견했다(r=-.125 p<.05). 이로 미루어 

보수성향의 응답자일수록 SNS를 적게 사용하

며 이로 인해 SNS를 통한 온라인 추모행위의 

통제감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행위의도와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은 태도(r=.71, p<.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행위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

이 태도라는 기존 연구(Armitage and 

Conner, 2001)의 결과에 부합하는 것이다. 하

지만 그 영향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서는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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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된 행위이론의 검증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의 일 단계에서는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위통제를 투입했다. 먼저, 통제변인

인 나이와 성별의 경우 성별만이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온라인 

추모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세 독립변인들은 

태도 > 주관적 규범 > 지각된 행위통제의 순

으로 행위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태도와 주관적 규범의 영향 차이(t=2.6, 

p<.01)와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위통제의 

영향 차이(t=3.1, p<.01)는 모두 유의미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세 독립변인들 

중 주관적 규범의 설명력이 가장 낮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들과 대치되는 것이다(손영곤ㆍ이

병관 2012; Armitage and Conner 2001). 즉 

기존 연구들과 달리 지각된 행위통제의 영향이 

가장 작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아마도 온라인 

추모의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

지 계획된 행위이론을 이용한 많은 연구들이 

주로 개인의 행동에 대해 진행되었지만 온라인 

추모는 순수하게 개인 혼자의 행동으로만 보기 

어려운 일종의 사회 참여적 행위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온라인 추모는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러한 상

황에서는 온라인 추모행위가 프로필 사진 변

경, 댓글이나 추모글, 관련 동영상 업로드 등

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다른 이들에게 공

개된다는 점에서 순수하게 혼자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 경우 사람들은 자신

의 행동을 남들이 볼 수 있는 행동이라 간주하

고 사회적 압력의 영향을 강하게 인식할 수 있

으며 이에 따라 주관적 규범의 영향이 지각된 

행위통제의 영향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 

3. 정치성향의 조절효과

연구문제인 정치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

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의 이 단계에서 정치

성향 변인과 세 상호작용 변인들을 투입했다. 

그 결과 태도와 정치성향, 그리고 주관적 규범

과 정치성향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했다. 일 단

계와 다르게 성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

된 행위통제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정치성향의 주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

만 정치성향은 태도 및 주관적 규범과 유의미

한 상호작용을 보였기 때문에 정치성향의 주 

효과에 대한 해석은 주의를 요한다.

먼저, 정치성향과 태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결과는 온라인 추모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인 경우에 진보성향의 사람들이 더욱 온라인 

추모의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온라

인 추모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때 추모의도 

역시 높아졌지만 그 증가 정도는 진보성향일수

록 더욱 큰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진보성향의 

사람일수록 온라인 추모에 대한 태도가 추모의

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큰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치성향과 주관적 규범의 상호용

에서는 이와 반대의 양상이 나타났다. 전반적

으로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 추모의도 역시 

높아졌지만 이러한 증가는 보수적일수록 더욱 

커진 것이다. 이는 앞서 태도의 경우와 반대인 

것으로서 주변사람들에 의해 주관적으로 느끼

는 사회적 압력의 영향은 보수성향의 사람들에

게서 더욱 크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행위의도에 대한 

태도의 영향은 주로 진보성향의 사람들에게서, 

주관적 규범의 영향은 주로 보수성향의 사람들

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개

인의 정치성향이 태도와 주관적 규범의 효과를 

조절하는 방향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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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태도가 긍정

적일수록, 보수성향의 사람들은 주변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인식할수록 온라인 추모의

도에 대한 영향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 단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던 지각

된 행위통제는 정치성향이 포함된 이 단계에서

는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미하

지 않았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행위의도의 유

의미한 예측변인으로 작용하지만 정치성향 같

은 변인이 포함된 경우 그 영향이 사라진 것이

다. 이는 아마도 온라인 추모행위의 경우 정치

성향과 태도 혹은 주관적 규범의 상호작용이 

지각된 행위통제의 영향을 상쇄하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행위의 경우 태도, 주

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가 행위의도의 주

된 예측 변인이지만 온라인 추모의 경우 태도, 

주관적 규범, 정치성향,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

용이 행위의도를 더욱 잘 예측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온라인 추모의 경우 지각된 행위

통제의 역할이 왜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는

가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다. 아마도 온라

인 추모행위의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온라인 추모는 프로필 

사진 변경이나 댓글을 이용해 이루어지며 상대

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하지만 

애도의 글을 작성하거나 관련 삽화나 동영상을 

제작 혹은 업로드 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행위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추

모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지각

된 행위통제를 측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설

문 과정에서 응답자들이 어떠한 행위를 염두에 

두고 답변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만약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쉬운 프로필 사진 

변경이나 댓글 등을 염두에 두고 답했다면 이

로 인해 지각된 행위통제의 영향이 작게 나타

났을 수 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세밀한 

측정을 통해 이러한 논의에 대한 검증을 할 필

요가 있다고 본다. 

4. 결론 및 제언

이제까지 많은 연구들에서 계획된 행위이

론은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사회인

지 이론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계획된 행

위이론의 전신에 해당하는 합리적 행위이론에 

대해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상호배타적이지 않

을 수 있다는 점과 행위위도가 행위의도로 이

어지는 과정에 ‘경험’ 같은 다른 변인의 영향

이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존재해왔다

(Bagozzi, 1981). 이러한 지적은 계획된 행위

이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이들 이론에 

대한 연구들에서 각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조

절하는 변인들에 대한 탐구 역시 활발히 진행

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

서는 정치성향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조절함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아 계획된 행위이론의 외연

을 확장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온라

인 추모라는 특정 상황에서 계획된 행위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단순히 계획된 행위이론을 검증하는 데에 그치

지 않고 온라인 추모 상황에서 정치성향을 조

절 변인으로 이용하여 그 역할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정치성향이 태도와 주관적 규범과 

상호작용하여 추모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

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치성향의 유의미한 조

절적 역할을 나타내는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의 가정과 접근이 타당했음을 보여준다.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정치성향과 정반대

의 상호작용 양상을 보이는 것을 발견한 점도 

의미가 있다. 진보성향의 경우에는 개인의 태

도가, 보수성향의 경우에는 주변의 사회적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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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인 주관적 규범이 더욱 큰 영향을 준 것이

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성향이 정치와 직접적

으로 연관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진보성향의 사람들이 미

디어 이용이나 온라인 의사표현에 보다 적극적

인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김춘식, 2012; 안형

기ㆍ신범순, 2006). 그러나 연구결과는 해당 

행동의 특성에 따라 때로는 보수성향의 사람들

이 더욱 활발하게 미디어를 이용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에 주의할 점이 있

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편의표본인 서울과 경

기 지역의 일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

으며 결과를 다른 계층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온라

인 추모라는 특정 행위에 대해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다른 행위들에 대해서도 정치성향의 역

할이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가령 행위수행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온라인 추모행위의 유형

을 구분하지 않아 지각된 행위통제의 영향이 

작게 나타났을 수도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SNS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이었다는 점도 언급

할 수 있다. 연구결과가 참여자들의 특성이 반

영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보다 다양

한 계층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정치성향은 정치관련 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친사회

적 행동이나 기후변화 인식 등 다양한 영역에

서 정치성향의 역할을 살펴보려는 시도가 늘어

나고 있다. 이는 정치성향이 삶의 목표나 가

치, 동기 등 다양한 영역에도 폭넓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정치성향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탐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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